
공공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지구촌이 뜨겁습니다. 환경이야기를 포함하여 전쟁과 재난소식이 끊어질 새가 없는 것 같

습니다. 세월호 사태만큼이나 금번 이태원 사태는 외신에서도 비중있게 방송을 전하고 있

습니다. 지난 월요일 잠시 만난 어느 미국인이 이태원 소식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중 관

계가 있는 친척이 없느냐?”고 물어보더군요. 한국교회가 합동위로예배를 인도할만큼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종식과 이태원 사태의 안정

을 위해 새벽기도 공동의 기도제목으로 추가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청지기 조직을 점검하였고 위원장 및 팀장을 선임, 발표합니다. 이제 위

원장 및 팀장이 함께 필요에 따라 부팀장, 부원들을 찾아 팀을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순장

은 11월 말까지 순을 재정비한 후 발표하려고 합니다. 연말당회 5주차동안 많은 사역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중요한 중장기적 사역 안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계속 가

야될 것 같네요. 선교회 총회를 앞두고 임원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새롭게 편성된 선

교회에서 피차 적응 기간이 필요할텐데 자원하여 감당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교단 중남미선교대회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선교사님들이 참석할 예정

입니다.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대회 및 이사회 총회로 모입니다. 대회 중 4명의 선교사 

파송이 있습니다. 현지사역 10년부터 33년까지 현지어에도 능통한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대회가 끝나는대로 이광보 파송 선교사님과 함께 뽀사술교회로 이동하여 주일예배를 드립

니다. 제가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는 것으로 했고, 헤브론교회가 교회당을 세운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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